흉부 식도암에서 3영역 림프절 절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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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경: 식도암은 비교적 초기로 생각되어도 실제 림프절의 전이가 많아서 근치 목적의 수술 후에도 림프절에 재발이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. 저자들은 흉부식도암 환자의 경부 림프절 전이 양상 및 3영역 림프절 박리의 합병증과 수술 성적을 알아보기 위하여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.  

대상 및 방법: 1995년 부터 2001년 까지 단일 수술팀이 시행한 근치적 목적의 식도암 절제와 3영역 림프절 박리를 시행한 43례를 대상으로 하였다. 

결과: 모두 남자였으며, 평균 나이는 60(49세-77세)세 였다. 전 례에서  편평세포암이었고 대부분 중부와 하부 식도에 위치하였다. 모든 환자에서 술 전 치료는 시행하지 않았다. 중부식도암 1례와 하부식도암 3례에서 경부 림프절 전이가 있었다. 술 후 유병율은 39%로, 술 후 인공호흡기의 사용과 창상 감염 등이 많았다. 재원 중 사망은 1례(2.3%)였다. 술 후 3례에서 항암치료를 시행하였으며, 12례에서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동시에 시행하였다. 대상환자의 평균 추적기간은 36.8개월이었으며, 전체 환자의 3년 생존률은 44%였고, 5년 생존률은 27%였다

결론: 식도암 수술에서 삼영역 림프절 절제술은 보편적인 식도암 수술에 비해 합병증과 사망률은 높지 않았으며, 약 10% 정도에서 술 전에 예측되지 않았던 경부 림프절 전이가 있었다. 

